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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와 방언

이태영(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인사 말씀)
이런 기회를 주신 국어사학회에 감사드립니다.
정년을 한 입장에서, 현재 각 분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선생님들께 특강을 한다는 것

이 무척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평소 관심이 있던 국어사와 방언 분야, 특히 국어사와 방
언의 상관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만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개괄적인 이야기라 정확
도가 조금 떨어지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로 국어사와 방언을 상관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기를 희망합
니다.

Ⅰ. 방언의 다양성

방언(지역어)에서 어휘 형태소나 문법 형태소는 이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규칙이 매우 다양하다는 걸 보여준다. 따라서 방언 규칙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
다.

이러한 다양성은 전체 한국어를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에 대해 한국어라는 인
식을 바르게 한다면 표준어를 산정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1)

예를 들면, 중세국어의 동사 ‘블다(羨)’에 형용사파생접미사가 붙은 ‘부럽다’가 표준어로 쓰
인다. 전라방언에서는 ‘붉다’에 형용사파생접미사 ‘-업’이 연결되어 ‘불겁다’가 쓰인다. 접촉지
역에서는 ‘붋다’가 쓰인다. 경상방언에서는 ‘붋다’에 형용사파생접미사 ‘-업’이 연결되어 ‘불법
다’가 쓰이고 있다.

방언은 기본적으로 한국어에서 분화되기 때문에 중세국어 ‘다’에서 유래하는 ‘맹글다’가 
현재에도 왕성하게 쓰이고 있고, 중세국어는 ‘구을다’이지만 방언에서 ‘궁글다’가 쓰이므로, 
‘궁글다>궁을다>구을다>굴다’와 같이 중세 이전의 어휘로 재구가 가능하다.

방언은 살아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공시적으로 변화를 보이는 예가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
어 전라 방언 중에서 ‘겁나게, 솔찬히’ 등 현재에도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존재한다. 이러한 
어휘들은 그 변천과정이 매우 규칙적이다.

따라서 방언을 고려하지 않고, 중세국어를 기본형으로 삼아 언어변화를 제시하는 획일화된 
연구태도를 경계한다. 근거 없이 어원을 추상화하여 하나로만 제시하려는 태도를 경계한다.

1) 방언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해야 하고, 그런 바탕 위에서 전체 한국어를 이
해하고 해석해야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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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 연구자들도 자기 분야의 확장을 위한다면 방언 자료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오늘은 몇 가지 예를 가지고 검색하는 과정과 그 상관성을 소개하려고 한다.

 
1. 방언 자료의 검색

현대국어 ‘부럽다’의 방언형을 가지고 논의해 보기로 한다. 간단히 방언 자료의 검색 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7)에서 발간된 한국방언자료집 5(전북 편), 한국방언자료집 6
(전남 편)을 검색한다.

2) 『한국방언자료집』(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참고하여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충북, 충남 편을 ‘통합’하여 그 쓰임을 살핀다.

3) 『지역어조사보고서』(국립국어원)를 살필 필요가 있다.
4)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를 검색하여 전라도는 물론 ‘전국적인 분포’와 

지역적 특징과 분포를 살핀다.
5) ‘한국방언검색프로그램’(국립국어원,2007)을 검색, 정렬하여 방언형의 체계를 잡는다.
6) ‘어휘역사검색프로그램’(국립국어원,2007)을 검색하여 문헌의 국어 변천 과정을 살핀다.
7) 지역의 문학작품을 검색하여 1900년대 초중반까지의 시대적인 빈칸을 메꾼다.(예를 들어 

채만식 작품으로 전북 방언의 3,40년대를 자세히 살필 수 있다.)
8) 이런 검색 과정에서, 음운론적 이형태, 형태적 이형태, 통사적 이형태, 어간재구조화, 혼

태형, 화용표지 등이 다양하게 발견되어 언어 규칙을 산정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준다.2)

방언 자료는  한국구비문학대계와 한국방언자료집,  지역어 조사, ｢한국방언검색프로
그램｣, ｢문학방언검색프로그램｣과 같은 자료, 개인들이 만든 방언사전을 제외하면 대부분 개
인들이 구축한 자료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통합 검색을 위해서는 개인이 만든 자료와 용역사
업에서 구축한 자료들이 ‘통합된 방언 말뭉치’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학작품’에 나
타난 방언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3)

2. 전북 정읍 방언 ‘붉다, 불겁다’(부럽다)

전북 방언에서는 ‘부럽다’의 방언형으로 ‘붉다, 불겁다’가 쓰이고, 경상 방언과 접촉 지역에
서는 ‘붋다, 불법다’가 쓰이고 있다.

1) 현대국어 ‘부럽다’는 한국방언자료집 5(전북 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보면 전북 정읍 
지역에서 ‘불겁다’로 나타난다. 전북과 전남편에 나오는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특히 한국구비문학대계와 문학작품에서는 구어체의 대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문어체
에서 볼 수 없는 어간재구조화, 혼태, 화용표지 등을 살필 수 있다.

3) 방언 연구자들은 그간 구축된 방언 자료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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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럽다/형/ 
*부럽다 <전북>[익산, 김제, 부안, 임실, 장수] *북다 <전북>[진안] *불겁다 <전북>[옥구, 완

주, 진안, 부안, 정읍, 장수, 고창, 순창] *불법다 <전북>[남원] *붑다 <전북>[무주]

#부럽다/형/ *부럽다 <전남>[영광, 담양, 함평, 신안, 무안, 화순, 광양, 진도, 해남, 장흥, 
완도] *불겁다 <전남>[장성, 곡성, 구례, 광산, 나주, 화순, 영암, 강진] *불법다 <전남>[승주, 
광양, 장흥, 보성, 고흥] *불거빈다 <전남>[곡성] *불거접다 <전남>[화순] *좋아뵌다 <전남>[영
암] *불거밴다 <전남>[강진] *붑다 <전남>[여천] *부러워도 <전남>[영광, 신안, 무안, 화순, 광
양, 해남, 완도] *불거와도 <전남>[장성, 광산] *부러와도 <전남>[담양, 장흥] *불거워도 <전
남>[곡성, 나주] *부러아도 <전남>[함평] *부러뵈:도 <전남>[함평] *불버와도 <전남>[승주, 장
흥, 고흥] *좋:아뵈도 <전남>[영암] *부러도 <전남>[진도] *불거뵈도 <전남>[영암] *불거뵈:도 
<전남>[강진] *불버도 <전남>[광양, 보성, 여천] *부러워지다 <전남>[영광, 신안, 화순, 진도, 
해남, 완도] *불거와지다 <전남>[장성] *불거워지다 <전남>[곡성, 나주] *부러와지다 <전남>
[광양, 장흥] *불버지다 <전남>[광양, 장흥, 보성, 여천] *불버와지다 <전남>[고흥]

2) 『한국구비문학대계』를 살펴보면, 전북과 전남에서 ‘붉다’(부럽다)가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이고 {불거}(부러워) 뵈요. <5-5전북정주시*정읍군편,72p>
이놈을 갖다 놓고 본게 부자가 부자도 안 {불거}. <5-5전북정주시*정읍군편,454p>
넘들은 아버지도 불러쌓구, 아버지도 있으니께 {불거}뵈고 (부럽고), 그러는데, <5-2,전북전

주시*완주군편,627>
[판소리조로] 후유 한숨 길게 쉬고 팔을 비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가 요만허며는 넉넉

허지 어떤 사람 {불걸소냐}(부럽지 않다) 우리 옹기장사 {불걸소냐}(부럽지) 얼씨구 절씨구 지
화자 좋다. <5-4전북군산시*옥구군편,983p>

그 왜정 때 그 사각모자 씬 사람들 있어, 대학생들. 요것이 {불거든}, 부럽거든. 불거. 그래
서 즈그 집이 와가지고는 나무를 밤으로 극고 <6-4,전남승주군편,24p>

 하도 {불거서}(부러워서) 나가 대학생 모자 씨고 옷 입은 것이 죄지 한개도 죄가 없네. 
<6-4,전남승주군편,29p>

3) ‘붉다’(부럽다)와 ‘불겁다’(부럽다)가 쓰인 지역을 『한국방언자료집』(한국정신문화연구원) 
또는 『한국방언검색프로그램』에서 찾아, 정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주로 전라 방언에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초적인 확인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북다  {정문연} <전북>[진안]
*불거(베도)  {정문연} <전북>[정읍]
*불거(뵈아도)  {정문연} <전북>[옥구, 완주, 진안]
*불거(뵌다)  {정문연} <전북>[옥구, 완주, 진안]
*불거(비도)  {정문연} <전북>[장수, 순창]
*불거(빈다)  {정문연} <전북>[정읍, 장수, 고창, 순창]
*불거도  {정문연} <전북>[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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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거두  {정문연} <충북>[청원]
*불거밴다  {정문연} <전남>[강진]
*불거뵈:도  {정문연} <전남>[강진]
*불거뵈도  {정문연} <전남>[영암]
*불거빈다  {정문연} <전남>[곡성]
*불거와도  {정문연} <전남>[장성, 광산]
*불거와지다  {정문연} <전남>[장성]
*불거워도  {정문연} <전남>[곡성, 나주]
*불거워지다  {정문연} <전남>[곡성, 나주]
*불거접다  {정문연} <전남>[화순]
*불겁다  {정문연} <전남>[장성, 곡성, 구례, 광산, 나주, 화순, 영암, 강진]
*불겁다  {정문연} <전북>[옥구, 완주, 진안, 부안, 정읍, 장수, 고창, 순창]
*불겁다구 {정문연} <충남>[보령, 서천] 

4) 『한국방언자료집』(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충
북, 충남 편을 통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전국적인 언어 현상을 파악
하여 다양한 지역의 규칙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부럽다’는 ‘어간 ‘불-’ + 접미사 ‘-업’’으로 이루어진 형태로,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국적
으로 사용된다.

(2) ‘붋다’(부럽다)는 ‘불버도’와 같이 사용되며, 경상 방언을 중심으로 사용된다. 동사로는 
‘불버하다’가 쓰인다.

(3) ‘불법다’(부럽다)는 ‘불버워도’와 같이 사용되며, ‘어간 ‘붋-’ + 접미사 ‘-업’’으로 이루어
진 형태로 경상도와 인접하는 지역에서 주로 사용된다.

(4) ‘붉다’(부럽다)는 ‘불거도’와 같이 사용되며, 충청 방언과 전라 방언을 중심으로 사용된
다.

(5) ‘불겁다’(부럽다)는 ‘불거워도’와 같이 사용되며, ‘어간 ‘붉-’ + 접미사 ‘-업’’으로 이루어
진 형태로 주로 전북과 전남 지역에서 사용된다..

5) 역사적으로 16세기와 17세기 문헌 자료에서는 동사로 ‘블다(羨)’가 쓰이고 있다. ‘부럽다’
는 형용사이지만 이의 동사형은 원래 ‘블다’였다. ‘블다’가 원순모음화된 것이 ‘불다’인데 이의 
어간 ‘불-’에 접미사 ‘-업’이 붙어 형용사 ‘부럽다’가 된 것이다.(어휘역사검색프로그램 참조)

중세국어의 ‘블다’의 어원이 무엇인지, 방언형 함께 고려하면 그 어원을 찾는 작업이 매우 
용이할 것이다. 

·러·뎌 나·그내 외요미 오·라니 늘·거셔 그듸·의 도라·가 {브노라} <1481두시초23,48a> 
羨 블울 션 <1576신유합,下,026b>
平公은 이젯 글기예 爲頭ᅵ니 秀發호 내의 {브논} 배라 <1613두시중16,54a> 
블늘 션 羨 <1664유합_원,026a>
羨 블을 션 <1700유합영,026a>
불다 羨 <1880한불자,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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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허다 羨 <1895국한회,154>
불어다 羨 (부러울 션) <1897한영자>

그러나 형용사 ‘븗다’와 ‘부럽다’는 18세기부터 나타난다. 형용사 ‘부럽다’는 동사 ‘블-’에 
형용사파생접미사인 ‘-업’이 연결되어 형용사가 된 것이다.

부러 션 羨 <17xx왜유해,하,035b>
부러워다 羨  불어다 羨 <1880한불자,343>
부럽다 羨 <1880한불자,343>
불워다 羨 <1880한불자,344>
부러워다 羨 (부러울 션) <1897한영자>
羨 부러다 <18xx광재물,形氣,008a>
白鷗야 부럽고나 네야 무음 일 잇시리.<18XX가곡원>
오리 쌍쌍 원앙새야 너의 연분 부럽도다.<18XX권익중실기,197>
불워울 션(羨) <1918초학요,063>

한편 ‘븗다’는 “븗디 븗다”(<낙일칠> 123), “ 븗디 아니”(<한중록> 372)처럼 ‘븗디’ 
형으로 ‘부럽다’의 뜻을 강조하는데 활용되기도 하고, ‘아니하다’와 같은 형태와 호응하기도 
한다. 

십뉵 셰에 그 아비 광능(廣陵)과 소금  곳의셔 죽으니 그 니(生意) 니어 음알 
믈이 날노 모다 두어  이에 녯날 셕슝(石崇)을 {븗디 븗다}<17XX낙일칠,123>

비록 궁 몸이나 목젼 유복은  {븗디} 아니<18XX한중록,372>
예문 어 男學生과 어 女學生이 서로 戀愛를 주고 밧고 한다는 이악이를 들을적마다 空

然히 가슴이 놀며 {부럽기도} 하고 悲感스럽기도 하엿섯다.<1921빈처,171> 
쇠돌엄마의 호강을 너머나 {부럽게} 우르러 보는 반동으로 자기도 잘만 햇드면 하는 턱업는 

희망과 후회가 전보다 몃 갑절 쓰린 맛으로 그의 가슴을 찌버뜨덧다.<1934소낙비,28> 

6) 결론적으로, 방언의 분포와 역사적인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동사 ‘블다’에 형용사파생접미
사가 붙은 ‘부럽다’가 표준어로 쓰이고, 동시에 전라방언에서는 ‘붉다’가 기본형으로 주로 사
용되었고, 경상방언에서는 ‘붋다’가 기본형으로 사용된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에 형용사파생접
미사 ‘-업’이 연결되어 ‘부럽다, 불겁다, 불법다’가 쓰인 것이다.

Ⅱ. 국어사 기술에서 방언 구어 자료의 역할

국어사 연구에서는 문헌자료만을 다루는 고정관념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방언이나 현
대국어 자료에도 국어사 자료가 수없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대를 구분하여 국어사 자료를 구
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우리가 이용하는 국어사 문헌 자료에 나오지 않는 어휘, 
형태소 등이 무수히 많을 터인데 이러한 빈칸을 어디에서 메울 것인지 매우 궁금하다. 그러한 
빈틈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은 방언 자료와 현대국어 자료를 잘 활용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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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대 신소설을 비롯한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의 문학 작품들이 많이 있다. 문
학작품에 나타나는 어떤 형태소의 전국적인 지역분포를 확인해 보면, 특정 지역에 분포한 것
은 방언일 가능성이 많고, 전국적인 분포를 가진 것은 국어사와 관련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 
우리는 이처럼 다양한 자료를 통합적으로 검색하는 작업을 소홀히 하고 있다.4)

실제로 ‘어휘역사검색프로그램’에서 제시된 국어사 문헌이 보여주는 어휘의 이형태들은 문
헌에만 한정되어 있음을 자세히 보여준다. 프로그램과 우리말샘에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
다.

 
가볍다(역사) : 가얍다, 가븨얍다, 가엽다, 가브얍다, 가븨압다, 가뵈얍다, 가얍다, 가

엽다, 가븨엽다, 가부얍다, 가보얍다, 가바얍다, 가뷔엽다, 가업다, 가압다, 가배얍다, 가
비엽다, 가뷥다, 가다, 가븨압다, 가볍다, 가압다, 가뱝다, 가볍다, 가벼웁다, 가비엽다, 
가뱌웁다, 가뷔얍다, 뷔업다, 바압다, 바얍다, 얍다. 얍다 <어휘역사검색프로그
램>

가볍다(방언) : 가갑다(강원, 평북, 함남), 가갭다(강원, 함경, 중국 길림성), 가겁다(강원, 함
남), 가굽다(강원, 평북, 함경), 가법다(강원, 경기, 전남, 제주, 충북, 평안, 황해, 중국 요령
성), 가붑다(강원, 전라, 제주, 충청, 평안, 중국 요령성), 개갭다(강원, 함경, 중국 길림성, 중
국 흑룡강성), 개겁다(강원, 경상, 전라, 충북, 함남, 중국 흑룡강성), 개굽다(강원, 전남, 충청), 
개법다(강원, 경남, 전라, 제주, 충청, 함남, 중국 길림성), 개볍다(강원, 경기, 전라, 제주, 충
청), 개봅다(강원, 전라, 충청), 개붑다(강원, 전라, 제주, 충청, 중국 길림성), 거법다(강원, 제
주, 충남), 거붑다(강원, 제주), 헤꿉다(강원, 경상, 평안), 가벼웁다(경기), 걔볍다(경기), 거엽다
(경기), 거겁다(경남, 충북), 해꼽다(경남), 해꿉다(경남), 허껍다(경남), 헤꿉-하다(경남), 개겹다
(경북), 기겁다(경북), 엥고롬-하다(경북), 해깝다(경북), 헤갑다(경북, 함북, 중국 길림성, 중국 
흑룡강성), 가겹다(경상, 평안, 중국 요령성, 중국 흑룡강성), 개갑다(경상, 함남), 개곱다(경상), 
개깝다(경상, 충청, 중국 길림성, 중국 흑룡강성), 헤겁다(경상, 전라), 헤깝다(경상, 전라, 함
경, 중국 흑룡강성), 헤껍다(경상, 전라, 함북, 중국 길림성), 헤꼽다(경상), 가급다(전남), 가밥
다(전남), 가봅다(전남, 충북), 갑다(전남), 개급다(전남), 게풋-하다(전남), 해겁다(전남), 해급다
(전남), 허깨비-같다(전남), 헤꼽-하다(전남), 개밥다(전라, 충청), 개붓다(전북, 충남), 개븟다(전
북), 가벱다(제주), 개배또롱-하다(제주), 개백더렁-하다(제주), 개벱다(제주), 개빕다(제주), 깨
붑다(제주), 베삽다(제주), 사깝다(제주), 배밥다(충남), 가빕다(평북, 황해), 거빕다(평안, 중국 
요령성), 가겝다(함남), 거겹다(함남), 개가웁다(함북), 거갭다(함북), 하깝다(함북), 거볍다(황해) 
<우리말샘>

벌레/버러지(역사) : 버러지, 버레, 벌에, 벌어지, 벌레, 벌네, 버래, 벌애, 벌너지, 벌러지, 
버레지, 베레, 버 <어휘역사검색프로그램>

벌레(방언) : 버라지(강원, 경기, 전남, 제주, 충남, 평북, 함남, 황해), 벌가지(강원, 경기, 경
상, 전라, 충청, 평안, 함경, 황해), 벌게(강원, 경남, 충청, 평안), 벌기(강원, 경상, 함경), 벌거

4) 최근 문학작품의 어휘 사전이 많이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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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경남), 벌거시(경남), 벌거이(경남), 벌겅이(경남), 벌겡이(경남, 전라), 벌기이(경남), 벌깅이
(경남), 벌레이(경남), 벨거이(경남), 벨게이(경남), 버리(경북), 벌개(경북), 벌렝이(경북), 벌리
(경북), 버레(경상, 전남, 충청), 벌갱(경상), 벌갱이(경상), 벌게이(경상), 버가지(전남), 벌각재기
(전남), 벌걱대기(전남), 벌게미(전남), 보라지(전남), 볼가지(전남), 볼기(전남), 빌가지(전남), 버
럭지(전라, 충남, 황해), 버레기(전북), 버레이(제주), 버렝이(제주), 버뤵이(제주), 버링이(제주), 
벌렛낭(제주), 베레이(제주), 베렝이(제주), 벌라지(충남), 벌레지(충남), 벌컥지(평안, 중국 요령
성), 벌걱지(함남, 황해), 벌디(함북), 볼디(함북), 벌러케(황해), 벌럭지(황해), 벌럭치(황해) <우
리말샘>

‘벌레’의 중세국어형은 ‘벌에’이다. 그러나 방언을 보면 ‘벌거지’류가 아주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벌에’의 15세기 이전 형태는 ‘*벌게’로 추정할 수 있다. 15세기의 ‘몰애[沙], 멀위[葡], 
애[剪], 위[蚯蚓]’ 등은 ‘*몰개’, ‘*멀구’, ‘*개’, ‘*귀’로부터 변화한 것들이다. 

1. 중세국어 ‘냄새(臭)’와 방언의 ‘내금, 내금새’

1) 문헌에 나타나는 ‘내음, 내음새’의 변천 과정을 연도별로 표를 그리면 다음과 같다.(이태
영, 2012) 국어사 문헌에서 나오는 이형태만으로는 ‘내음, 내음새’를 더 이상 논의하기 어렵
다. 

‘냄새(臭)’를 나타내는 ‘내/’는 복합어에서 주로 쓰이게 된다. ‘(煙)’는 변화 과정에서 
‘내(臭)’와 서로 간섭을 보이고 있다. 문헌에서는 ‘냄새’의 이형태로 17세기에 ‘내옴’류가 나오
고 이어서 ‘내새’류가 나오다가 ‘냄’류로 정착된다. 

이처럼 문헌에 나타나는 언어 사실만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냄새’의 구
성이 ‘내/내암/내옴/내음＋새/’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문헌명
내옴 1617년 동신삼강행실

음 18??년 명듀보월빙

얌 1856년 字類註釋

내암 1884년 正蒙類語

내새 17??년 漢淸文鑑

내암 1790년 增修無冤錄

내암새 1880년 한불뎐

내음 1897년 주교요지

내옴새 1864년 셩교졀요

내옴 1864년 셩교졀요

내움 1894년 訓兒眞言

내움새 19??년 동백꽃

내음새 1922년 졂은이의시절

암 1839년 斥邪綸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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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 18??년 김진옥전

음 18??년 삼설기

냄 1896년 독립신문

 1886년 잠상집요

 1886년 잠상집요

냄새 18??년 신숙주부인전

2) 그러나 방언 자료를 살펴보면 ‘내금’과 ‘내금새’가 나오는데, 이를 통하여 ‘내음’의 어원
을 ‘내금’으로 볼 수 있다. ‘내금’은 ‘*내’으로 재구되는데 ‘*내>내’의 변천과정이 있었
던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방언의 ‘내구다’를 ‘*내-’로 재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은 ‘*내-＋명사파생접
미사 ‘음/ㅁ’’의 구성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이태영, 2012)

국어사 연구에서 ‘내음’ 또는 ‘냄새’의 어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방언 자료에서 우리가 살펴
야 하는 형태소는 상당히 많다, 그 어휘들은 다음과 같다.

(1)  ‘내다’와 ‘냅다’

조선말대사전에서는 ‘내다’는 자동사로 ‘내굴다’와 함께 등재하고 있고, ‘냅다’는 형용사로 
‘내구럽다’와 등재하고 있다. 한편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내다, 냅다’를 해설하고 있지만, 
방언형인 ‘내굴다’나 ‘내구럽다’는 표제항에 올리지 않고 있다.

ㄱ. 내다01 ｢동｣ (자) 내가 불길이 아궁이안으로 들지 않고 되돌아나오다 ∥ 불이 ~. 집이~. 아궁이

가~. | 불이 내지 않고 잘 들인다. (=) 내굴다. 내기는 과부집 굴뚝 마른나무가 없이 생나무를

때는 과부집의 굴뚝처럼 연기가 몹시 낸다는 뜻으로 “부엌아궁에서 연기가 몹시 낼 때”를 비겨

이르는 말. (=) 냅기는 과부집 굴뚝이라. 아궁이 내고 연기가 땅으로 가면 비가 온다.

ㄴ. 내굴다(내구니, 내구오) ｢동｣ (자) 〓 내다01.

ㄷ. 내구럽다(내구러우니, 내구러워) ｢형｣ 내가 눈이나 목구멍을 자극하여 숨막히게 맵고 싸하다. (=)

냅다01.

ㄹ. 냅다02 (내우니, 내워서) ｢형｣ 〓내구럽다. |젖은 나무로 불을 사르자니 연기만 자꾸 나고 내워서 견

딜수가 없었다. 냅기는 과부집 굴뚝이라 〓 내기는 과부집 굴뚝.

(2) ‘내굴다’와 ‘내구랍다’
국어에서는 자동사로 ‘내다’와 ‘내굴다’가 공존한다. ‘내다’는 주로 문헌에서 쓰이고, ‘내굴

다’는 방언에서 사용된다. ‘내다’는 ‘(煙)＋-다’의 구성을 가지며, ‘내굴다’는 ‘내굴(煙)＋-다’
의 구성으로 동사화한 것이다.

ㄱ. 내굴다 <동>(화룡, 연길, 훈춘, 계동, 할빈, 태래, 돈화)= 내다 <조선어방언사전>

ㄴ. 내구다 <동>(계동,화룡,함경)= 내다 <조선어방언사전>

ㄷ. 내다－내구럽다, 내굴다, 내다 <함북방언사전>

ㄹ. 냅다－내구다, 내구럽다, 내굴다 <함북방언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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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언검색프로그램』에서 ‘내굴다’와 ‘내구랍다’의 방언 어휘의 유형을 추출하여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ㄱ. *내굴다 <경남> <경북> <충남> <충북> <평북> <함남> <함북> <중국>[태래] <중국>[할빈] <중국>[돈화]

<중국>[계동] <중국>[연길] <중국>[회룡봉] <중국>[훈춘]

ㄴ. *내거랍다/내거럽다 <경남> <경북> *내구랍다 <강원> <경북> <함남> <중국>[오상] *내구럽다 <경남>

<경북> <평북> <함북> *내구롭다 <강원> <함남> *내구룹다 <강원> <경상> *내그랍다 <경기> <경

남>[양산, 창녕] <경북> <함남> <함북> *내그러버서 <경북> *내그러워서 <경북> *내그럽다 <경

기> <경남> <경북> <함남> <함북> <중국>[오상] *내그룹다 <강원>

(3) ‘내구다’와 ‘내굽다/내웁다’
『한국방언검색프로그램』에서 ‘내구다’와 ‘내굽다’, ‘냅다’의 유형을 추출하여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ㄱ. *내굽다 <강원> <경기> <경북> <전남> <충남> <충북> <황해> *내굽따 <충북>[괴산, 단양, 청원, 보은,

옥천] *내급다 <충북> *내겁다 <강원> <경기> *내구버서/내구와서/내구아서/내구워서 <경북> *

내구와 <충북> *내구우니 <강원> <충북> *내구웁다 <충북> *내구워 <충북> <강원>

ㄴ. *내구다 <충남> <함경> <중국>[계동, 밀강, 삼합, 월청, 회룡봉, 화룡시 용문향] *내궈 <충북> *내궈서

<충북>

ㄷ. *내옵다 <전북> *내와 <전남> *내웁다 <강원> <경기> <경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황해> *내

워 <충남> *내워서 <충북> <전남> *네웁다 <전남>[영광, 담양, 곡성, 광주, 무안, 신안, 나주,

해남]

ㄹ. *냅다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함북> <황해> *내바서 <경남> *내

버서 <경남> *넵다 <전남>[장흥]

3) 방언에 나타나는 ‘내금’과 문헌에 나타나는 ‘내’을 종합하면 ‘*내>내’의 변화를 제
시할 수 있다. 

‘냄새’의 의미를 갖는 방언형 ‘내금’을 ‘*내’으로 본다면, 그것은 방언의 용언인 ‘내구다’의 
재구형 ‘*내-’에 명사파생접미사가 연결되어 ‘*내’이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내금’이 생성된 것이다. 

그렇다면 ‘냄새’의 문헌형인 ‘내/내움’도 역시 ‘*내-’에서 ‘ㄱ’이 탈락한 ‘내-’와 관련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내굽다’는 방언에서 ‘내웁다/내옵다’로도 실현되는데 ‘내’도 ‘*내-’
에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내’의 변천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예에서처럼 국어사의 문헌어를 연구할 때, 방언의 역사가 크게 도움을 준다.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한국구비문학대계와 방언사전, 어휘자료집 등에서 전국적인 분포를 검색해야 
한다. 다양한 언어규칙을 얻기 위해서는 표준어와 문헌어에 경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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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어사와 방언의 종합적 기술

많은 국어사 자료가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다. 아직도 이미 나와 있는 
국어사통합말뭉치에만 의존한다면 새로운 논문을 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자료란 국어사 문헌만이 아니다.

국어사 연구를 하거나, 방언 연구를 하거나 역사적인 측면을 살피려고 할 때는 반드시 국어
사 문헌과 방언 자료를 통합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자빠지다’의 예를 들기로 한다.

1. ‘자빠지다’의 어휘사

전북 방언에서 사용하는 ‘자빠지다’의 어원과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중세국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자빠지다’는 중세국어에서부터 ‘졋바디다>졋바지다>*젓바지다>잣
바지다>자빠지다’로 변화하였다.

1) ‘졋바디다’와 ‘졋바 누이다’
중세국어 문헌에서는 ‘졋바디다’가 처음 나온다. 이 어휘를 보면 ‘졋바디다’가 한 단어처럼 

보인다.

沛 {졋바딜씨오} <1461능엄경언해5:32a>

그러나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다른 용례를 보면, ‘졋바 뉘이다, 졋바 누이다, 잣바 눕다’가 
쓰이고 있어 ‘졋바디다’가 ‘졋브- + -아 + 디다’로 나뉠 가능성이 있다. 

말 몯거든 회홧 고 구스게 니기 봇가 삼 후에  우희 {졋바 뉘이고}  조초 
머기라 <1489구급간이방언해1:16a> 

사 오좀 더위면 사을 {졋바누이고} 더운 으로  우희 노하 우기고 사으로 오좀 
누어 복 가온 덥게 면 즉재 됴리라 <1489구급간이방언해1:32b>

유뫼 밥 머근 후에 모로미 무근 졋즐 다  업시고 그제야 약 먹고 즉제 잠시만 {졋바누
엇다가} 그제야 유즙을 아기 이라 <1608언해두창집요下:41b>

역산은 닐온 발이 몬져 나미니 산모 {졋바누이고} 죠고매도 힘며 놀라디 말게 고 
<1608언해태산집요,23b> 

미인의 몸과 옥 졉근믈 장 깃거 마니 {잣바 누어} 비 말이, <17xx완월회맹연권
176,23b>

유창돈(1964)에서는 ‘졋바뉘이다’의 뜻을 ‘반듯이 눕히다’로 해설하고 있다. 박재연·이현희
(2016)의 『고어대사전』에서는 ‘졋바누다’(仰臥)와 ‘졋바누우다’(仰上)는 ‘자빠져 눕다’로 해석하
고 ‘졋바누오다’(仰臥)는 ‘반드시 누이다’로 해석하며, ‘졋바누이다, 졋바뉘이다’(臥, 仰臥)는 
‘눕히다’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졋바 누다, 졋바 누이다’를 띄어 쓴다고 보면, ‘졋바디다’는 
‘졋바 + 디다’의 구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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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졋바 눕다’와 ‘히즈 눕다’
다음 『救急簡易方諺解』에 나오는 ‘졋바 눕다’와 ‘히즈 눕다’가 대비되고 있는 예문을 통하여 

‘졋바’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아래 예문에서 ‘히즈 눕다’는 ‘(한쪽으로) 기대어 눕다’로, 
‘졋바 눕다’는 ‘반드시 눕다’로 해석할 수 있다. 『고어대사전』을 참고하면 ‘히즈눕다’를 복합어
로 처리하고 있는데 원문에는 ‘側臥’로 되어 있고 ‘졋바 눕다’는 ‘仰臥’로 되어 있다.

올 녀기 알거든 올 녁으로 {히즈 눕고} 왼 녀기 알거든 왼 녁으로 {히즈 눕고} 두 
녀기 다 알거든 {졋바 누으라} (右痛右側臥 左痛左側臥 兩邊皆疼仰臥) <1489구급간이방언해
2:7a>

『이조어사전』에서 ‘히즈’와 관련된 어휘로는 ‘히즈리다, 히즐이다’가 나오는데 ‘드러눕다’로 
해설하고 있다. 『우리말샘』에서도 ‘히즈리다’의 예를 발견할 수 있는데 ‘드러눕다’로 해석하고 
있다.  『杜詩諺解』에서 ‘히즈리다’는 원문에 ‘偃’(언)으로 표기된다. ‘偃은 누울씨라 <1461능엄
경언해4:111a>’에서처럼 그 뜻은 ‘눕다’의 뜻을 갖는다. 그러나 18세기 『완월회맹연』의 예에
서 보는 것처럼 팔을 받치며 눕는 걸 표현하고 있어서 ‘히즈리다’는 ‘기대어 눕다’의 의미를 
갖는다.

‘히즈리다’의 활용으로는 ‘히즈려’가 주로 쓰이고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중세국어에서는 
‘히즈’로 활용되는데, 이는 ‘히즐다’가 기본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히즈리다 : 「동사」 「옛말」  「001」 ‘드러눕다’의 옛말.   
나못가지예 흘려 프른 여르믈 혜옥 프른 믌 가 {히즈려셔} 쉬요리라.(條流數翠實, 偃息

歸碧潯) <두시-초 15:4> 
람 분다 지게 다다라 밤 들거다 블 아사라 벼개예 {히즈려} 슬지 쉬여 보쟈.≪교시조 

1117-고유≫ 
자며 쉴 쳐소를 라 시시예 나아가 쉬여 {히즐이고} 도로 와 가지로 말며 웃더라

<1588소학언해(도산서원본)6:69b>
벼개의 {히즈려} 을 드더니 <1765을병연행록3,46>
팔을 밧치며 몸을 {히즈려} 잠드러더니 <17xx완월회맹연권70,16b>

중세국어의 ‘졋바 뉘이다, 졋바 눕다’의 구성에서 ‘졋바’의 어원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졋바’는 ‘졋브다’가 기본형일 것이다. ‘졋브 + -아’의 활용에서 ‘졋바’로 표기되었을 

것이다. 
둘째로, 기본형을 ‘졋다’로 보고 ‘-브-’는 파생접미사로 처리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물론 

품사의 차이는 있지만, ‘깃ㄱ다’가 ‘깃브다’로 변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18세기 문헌에 ‘졋바져 눕다’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졋바지다’는 이미 이 시기에 굳어진 것
으로 보인다. 이 ‘졋바져 눕다’는 ‘업더눕다’와 대조되는 말로 쓰이고 있어서 그 의미를 충분
히 짐작할 수 있다.

쟛바 눕다 : 벌렁 눕다. 벌거케 올올이 {쟛바누어} <朴重中1 > <이조어사전 참조>
仰臥 {졋바져눕다} <1748동문유해上:27a> 仰臥 {졋바뎌 눕다} <1778방언유석申,20a> 仰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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臥 {졋바뎌 눕다} <1690역어유해上:40a>
俯臥 {업더눕다} <1748동문유해上:27a>
초금이 근심고 민망야 {졋바져 누어} 창을 향니  그림재 창에 이엿거  향

야 보니 그 글 <1758종덕신편언해下:61b>

往後倒 졋바디다 <1690역어유해上:40a>
仰倒 졋바디다 <1790몽어유해上:20a>
쟛바지다(仰面跌倒) <漢 118a>

3) ‘자빠지다’의 조동사화
‘자빠지다’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면 다양한 방언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학작품을 

이용하여 시대별 방언의 쓰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넘어지다’와 ‘자빠지다’는 그 의미가 다르다. ‘자빠지다’는 ‘옆으로 넘어지다’는 뜻을 갖는

다.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자빠져 자라.’의 예에서와 같이 동사를 비
하하는 표현에 쓰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자빠지다’가 그냥 ‘넘어지다’의 의미를 벗어나, 말하는 사람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
는 보조용언으로 쓰이게 되었다. 그런 이유로 ‘놀고 자빠졌네, 지랄허고 자빠졌네, 매럽는 소
리허고 자빠졌네’와 같이 조동사 구성에서 쓰이고 있다. ‘자빠지다’는 어른한테는 잘 쓰이지 
않고 주로 아이나 제3자에게만 쓴다.  

‘자빠지다’를 오랜 세월 써오면서 지역민들의 정서가 반영되어 비하하는 뜻을 가진 동사로
도, 이어서 비하하는 표현에서 보조동사로도 쓰이게 된 것이다.

자빠-지다 「007」 「보조 동사」 (동사의 ‘-고’ 활용형 다음에 쓰여) ‘있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 

구신 씬나락 까먹는 소리 허들 말고 빨리 자빠져 자라.(*넘어져 자라)
저 사람 놀고 자빠졌네.(있네, 앉았네, *넘어졌네), 지랄허고 자빠졌네.(있네, 앉았네, *넘어

졌네), 매럽는 소리허고 자빠졌네.(있네, 앉았네, *넘어졌네)

20세기 초의 자료를 보면 ‘말라 자빠지다, 놀라 자빠지다, 죽어 자빠지다’ 등의 표현이 나오
는데 이때는 이미 ‘자빠지다’가 보조동사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1930년대의 자료에는 ‘놀
고 자빠지다’와 같이 조동사나 ‘자빠져 자다’와 같이 비유적인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 이런 유
형이 일반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자빠져 자다’는 ‘누어서 자라’는 뜻이 아니다. 한쪽에서 조
용히 하고 자라는 뜻이다. 비속어적인 표현으로 이미 관용적인 표현으로도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세국어에서도 주로 의학서에 나타나서 아픈 사람의 경우에 주로 쓰이고 있다. 다음의 예
에서도 ‘병든 사람이 자빠져 눕다’의 예가 나오는데 이런 예에서 ‘자빠지다’는 부정적인 의미
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病 사미 {졋바디여} 누워 홠시우를 베오 <1466구급방,상,6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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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신소설에서는 ‘말나 잣바지다, 놀라 잣바지다, 쥭어 잣바지다’가 나오는데 이는 ‘잣
바지다’가 원래의 뜻을 벗어나 부정적인 표현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조동사적 용법으로 
쓰인 것이다. ‘가만히 잡바지다’의 경우에도 ‘가만히 있다’의 부정 표현이다.

(김)  옛기 밋친 년 그 위 년다려 마마 마마가 다 무엇 {말나 잣바진} 것이냐 그 년이
라고 지 <1911치악산,하:39>

리협판이 급히 그 편지를 바다 반 나리 보다가 엽헤 이 {놀나 잣바지게} 소리를 지르
며 통곡이 나온다 <1912현미경,82>

(갑) 그  쇼인 등이 쳥심환을 사 가지고 분나케 나가 보온 즉 쇠어미는 잔디밧헤 가 {쥭
어 잣바졋는데} 여호와 다른 산 금들이 반이나 넘게 더 먹엇고 <1912현미경,237>

칼을 다시 집어들고 {쥭어 잡바진} 송장을 후려치고 돌처 가니 그 날은 사월 열이레 날이
라 누루수룸한 달은 서쳔에 <1908귀의성(하),120>

「됴」 응^ 무엇이야^ 몸조심을 고 되야 가 것을 보아 쇠불알 러지기만 바라고 {가만히 
잡바졋스면} 일이 다 잘 될가^ 네가 만일 이러케 가만히 잇스면 세상에셔 너를 사으로
<1912재봉춘,192>

이처럼 국어사 연구를 위해서는 방언의 검토가 꼭 필요하고, 방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서는 국어사와의 관련성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Ⅳ. 마무리

국어사와 방언을 연계하여 연구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다양하게 보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1. 국어사 자료(말뭉치)의 확대

대체로 국어사 문헌 자료는 근대국어 후기 자료인 개화기 시대까지로 한정하는 듯하다. 실
제로 개화기 시대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아직 자료 발굴과 입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세종계획에서 만든 ‘국어사 통합 말뭉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에는 20세기 초 자료가 많이 빠져 있다.5) 이미 연구를 거쳐 말뭉치가 구축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자료를 수집해서 보완해야 한다.

국어사 연구가 현대국어까지 이어지려면 신소설 이후의 자료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
을 것이다. 문학 자료가 많아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떤 어휘의 전국적인 분포, 시기별 쓰
임 등을 확인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2. 방언 말뭉치의 활용

방언은 한국어 안에서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국어사와 방언은 아주 밀접히 관련되어 

5) 20세기 초 자료 목록은 홍윤표 교수가 작성한 ‘국어사 한글문헌자료 목록’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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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제 갈수록 말뭉치가 확보되면 통합 검색하는 태도가 날로 늘어갈 것이다. 그때를 대
비해야 한다. 

방언 말뭉치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 국어사 문헌에서 ‘방언사’라고 다루는 문헌이 있다. 
- 해당 지역의 방언 조사 자료가 있다.  
- 한국구비문학대계와 같이 지역의 설화를 중심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다.
- ‘한국민요대전’과 같이 지역의 민요를 중심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다.
- 고전문학에서 ‘완판본 한글고전소설’, ‘필사본 한글고전소설’, 판소리 등에 방언이 많이 나

타난다,
- ‘완판본 천자문’ 가운데 방언이 많이 나타난다.
- ‘한글 고문서’ 및 지역사를 다룬 각종 필사 자료에 방언이 많이 나타난다. 
-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한민족언어정보화 검색 프로그램(우리말샘)’, ‘한국방언자료집’, ‘지

역어조사보고서’ 등에 방언이 많이 나타난다. 

3. 한문 원문의 활용

이미 앞에서 ‘자빠지다’의 중세국어 예문을 검토할 때, 한문 원문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필자의 기존 논문 ‘‘與’자의 번역과 관련된 문법화 연구’에서는 한문 원문의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였다.

현재 우리 국어사 연구자들이 수많은 한글고전소설 자료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
는 한문 원문의 복원 작업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전문학, 한문학 연구자와 공
동연구가 필수적이다.

국어사 연구에서는 박재연·이현희(2016)의 ‘고어대사전’에서 한문 원문을 자세히 살필 필
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사전을 통해서 그 중요성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4. 연구 자료의 다양화

국어사 연구 따로, 방언 연구 따로, 현대국어 연구 따로 하는 것보다는 그 상관성을 찾아
가는 연구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왜냐하면 많은 말뭉치가 구축되었고, 또 구축되고 
있어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어사와 방언 연구자들은 어휘 하나하나에도 정성을 기울여 그 변천과정을 다양한 자료
를 가지고 살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개인의 연구는 물론이고, 국어사전의 뜻풀이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함께 해 주신 여러분의 발전하는 연구 성과를 기대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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